
지난해 제주지역 연안여객선 이용

객이 1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

타났다.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

여행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뱃길을

이용해 제주를 오가는 여행객이 늘

어나고 있기 때문이다. 제주를 오

가는 주요 항로 중에서는 목포~제

주 항로가 이용객이 가장 많았다.

2일 해양수산부의 지난해 지역

별 연안여객선 수송실적에 따르면

지난해 제주지역 연안여객선 이용

객 수는 220만7000명으로 전년보다

39%(61만9000명) 증가했다. 이는

전국 전체 연안여객선 이용객

(1399만1000명)의 15.8%를 차지하

는 수치다.

제주지역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

는 2019년 194만3000명에서 코로

나19가 발생한 이후 2020년 130만

6000명, 2021년 158만8000명으로

줄어들었지만 지난해 4월 사회적

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배를 이용

한 여행객이 늘면서 지난해에는

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.

제주를 오가는 주요 10개 항로의

이용객 수를 보면 목포~제주가 74

만1658명(33.6%)로 가장 많았고,

이어 제주~완도(47만4308명 21.4

%), 진도~제주(18만3927명 8.3%),

녹동~제주(17만5569명 8%), 여수~

제주(17만4681명 7.9%), 제주~우

수영(7만7678명 3.5%), 인천~제주

(4만5062명 2%), 부산~제주(3만

6268명 1.6%) 항로 등 순이었다.

전년에 견줘 이용객 증감이 가장

큰 항로는 삼천포~제주 항로(4만

8173명 97.4%)였고, 이어 녹동~제

주(7만9714명 83.2%), 여수~제주

(7만7423명 79.6%), 목포~제주

(27만4265명 58.6%), 제주~완도

(5만5887명 13.4%) 등 대부분 항로

에서 이용객이 증가했다. 반면 제

주~우수영 항로 이용객은 전년보

다 17.4%(1만6382명) 감소했다.

해수부는 올해가 사회적 거리두

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해인 만

큼 섬 지역 여행객이 늘어나 연안

여객선 수송 수요가 지난해보다 더

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.

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

제주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와

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도내 소상공

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

해 이달 6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

채무감면 캠페인을 한시 시행한다

고 2일 밝혔다.

이 기간 재단의 미상환 채무(구

상채무)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채무

를 일시상환(분할상환 포함)하면

연체이자(손해금)를 전액 감면키

로 했다. 단, 부동산 등 재산을 보

유한 고객은 현행 8~15%가 적용되

는 손해금을 2% 수준까지 감면한

다.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기초수급

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

대해서는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손

해금을 전액 감면한다. 문미숙기자

제주지역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

시장 다변화와 서비스업의 수출 산

업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.

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가 2일 발

표한 보고서 제주 2022년 수출입

평가 및 2023년 향후 과제 에 따르

면 2022년 제주의 총수출액은 전년

대비 13.9% 감소한 1억9452만달러

로 집계됐다. 이같은 수출 감소는

글로벌 긴축에 따른 수요 부진과

2021년에 역대 최고 수출증가율

(45.8%)을 보였던 데 따른 기저효

과로 무역협회는 분석했다.

국가별로는 중국과 홍콩 등 중화

권 수출이 7840만달러로 31.2% 감

소했다. 반면 아세안국가 수출은

3635만달러로 21.2% 증가하면서 수

출 비중이 2018년 6.6%에서 지난해

18.7%로 확대됐다.

수출 1, 2위 품목을 중심으로 시

장도 다변화됐다고 보고서는 밝혔

다.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(모노

리식집적회로)의 경우 주력시장인

홍콩과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각각

31.7%, 14.4% 감소한 반면 베트남

(29.8%), 미국(108.2%), 대만

(36.7%), 오스트리아(72.3%)는 큰

폭으로 증가했다. 2위 수출품인 넙

치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

은 13.3% 감소했는데 일본(4.3%),

베트남(91.4%), 대만(34.8%)으로의

수출은 증가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

한 의존도가 완화됐다.

수출시장 다변화 추세를 이어가

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

단계별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무

역협회는 밝혔다. 무역협회 제주지

부는 올해부터 현지 언어 문화, 시

장 이해도가 높은 도내 유학생과

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

(GTEP) 요원을 연계 활용해 수출

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상시 지원할

계획이다. 베트남, 일본, 태국, 인도

네시아 등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해

외시장 조사, 바이어 교신, 수출 협

상, 계약 체결 등 수출 프로세스 단

계별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

다. 또 무역협회는 드라마 게임 등

서비스업의 수출 잠재력 극대화를

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.

무역협회 제주지부는 통관시 실

적이 자동 집계되는 상품 수출과는

달리 서비스 수출은 기업의 자발적

인 증명서 발급 절차가 필요해 이를

유인할 별도의 지원 혜택이 필요하

다 며 수출 성과를 거둔 도내 서비

스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

방안 등을 제시했다. 문미숙기자

제주지역의 1월 소비자물가가 전

기 가스 요금 급등 여파로 고물가

기조를 이어갔다. 전기 가스 등 공

공요금이 오르면 서민가계의 부담

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에게

도 타격을 줘 외식물가에도 영향을

미칠 수 있는 등 물가 상방 압력이

커질 수 있다.

2일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

1월 도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

5.0% 올랐다. 지난해 6월과 7월에

외환위기 때인 1998년 10월(7.6%)

이후 약 24년만에 최고 상승률을

보였던 소비자물가는 이후 상승폭

은 소폭 둔화세다.

하지만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는

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서민들이

체감하는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

준이다.

지출목적별 물가를 보면 음식

숙박(7.8%), 주택 수도 전기 연료

(6 . 8%), 식료품 비주류음료

(5.4%), 기타상품 서비스(8.1%) 등

이 1년 전보다 5% 이상의 상승률을

보였다.

품목성질별로는 농수축산물이

1.3% 올라 안정세를 보인 반면 공

업제품은 6.0% 올랐다. 경유

(13.0%), 등유(27.3%) 등 기름값과

빵(14.7%), 우유(13.4%) 등 식료품

가격도 가파르게 오른 탓이다.

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1년 전보

다 25.5% 올라 관련 통계 작성 후

최고치를 기록했다. 전기 가스 수

도요금은 지난해 7월 13.8% 올라

사상 첫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

했고, 그 이후에도 오름세가 이어

져 지난달 처음으로 20% 넘게 상

승했다. 전기료가 29.5% 오른 것을

비롯해 도시가스료 28.6%, 상수도

료가 3.9% 상승했다.

서비스요금 중 공공서비스는 1.5

% 올랐는데 하수도료(20.0%) 상승

폭이 컸다. 개인서비스요금은 6.1%

오른 가운데 보험서비스료

(12.0%), 생선회(외식:11.6%), 치

킨(13.7%), 된장찌개백반(12.9%),

미용료(10.6%) 등이 상승세를 이

끌었다.

한편 지난달 도내 생활물가지수

는 1년 전보다 5.8% 상승했고, 신선

식품지수는 0.7% 올랐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2일
코스피지수 2468.88

+19.08
▲ 코스닥지수 764.62

+13.66
▲ 유가(WTI, 달러) 76.41

-2.46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242.87 1200.13 1EUR 1371.63 1318.11

100 965.52 932.32 1CNY 190.89 172.71

2023년 2월 3일 금요일6 경 제

새해 첫 달 물가가 5%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달 전기 가스 수도는 1년 전보다 28.3%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
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. 2일 오후 서울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. 연합뉴스

전기 가스 요금이 끌어올린 물가

제주 고유의 분식 모닥치기 가 해

외에 진출했다.

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
은 주식회사 제이플랫이 지난달 30

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제주 분식점

모닥치기 해외 1호점을 개장했다

고 2일 밝혔다. 모닥치기는 여럿

이 , 다 함께 라는 의미의 제주어

로 떡볶이, 김밥, 튀김, 순대, 만두

등을 한그릇에 넣어 내주는 제주

고유의 분식이다.

이번 몽골 진출은 도내 식품 제조

사와 식품유통사가 협력해 창업한

(주)제이플랫이 몽골 현지 식품기

업인 IKH Trade LLC와 모닥치기

브랜드의 로열티와 브랜드 사용권

을 계약하면서 이뤄졌다. 박소정기지


